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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경보, 최대 48시간 전에 알 수 있다
 - 기상악화에 더 빠른 피항 가능해져 어선사고 예방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와 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어선의 안전조업 및 신속한

피항을 위해 풍랑경보 발효가 예상될 때 최대 48시간 전(기존에는 즉시 또는 

1~2시간 전)에 어업인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오는 12월 1일(일) 서해

먼바다를 대상으로 시범 제공 후 내년 하반기부터 전 해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어선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

으로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현재까지는 풍랑주의보가 풍랑경보로 상향될 경우 즉시(41.8%) 또는 상향 

1~2시간 전(50.9%)에 발효*됨에 따라서 먼바다에 나가 있던 어선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려웠다. 이번 추가 조치를 통해 어업인 등에게 풍랑주의보를 발표할

때 최대 48시간 이내 풍랑경보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시간대(새벽/오전/

오후/밤)를 알려줌으로써 어선들의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21.1~’24.8월 전해역(현재 44개)에 발표된 풍랑경보 총 866건 중 즉시 발표 362건

(41.8%), 1시간 전 196건(22.6%), 2시간 전 245건(28.3%), 3시간 전 60건(6.9%)

이외에도, 해양수산부와 기상청은 해상상태의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서 양 기관이 보유한 선박 및 시설의 관측자료도 공유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12월부터 어업지도선 38척에서 관측되는 기상정보와 해양

조사원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해양관측 부이 21개소에서 관측되는 기상

정보를 기상청과 공유한다. 또한, 두 기관은 해상통신망 이해 과정, 해양 위험

기상 분석 과정 등 교육과정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해양 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장동언 기상청장은 “어업인들에게 풍랑경보 

정보의 선제적 제공을 통해 어선의 안전한 대피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어업인들께서 안전한 조업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 행정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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